
 

 

‘주님, 그래도 세리나 창녀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말씀 너무 심하신 것은 아닌지요... 그들도 처음부터 

아버지 말씀을 어기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살다보니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약속을 못 지킨 

것뿐이겠지요. 처음부터 싫다고 거절하면서 복장 터지게 하는 것 보다야 그래도 대답이라도 잘하는 것이 

백번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되지도 않은 말로 옹호하고 스스로의 위안으로 삼아보지만 그것도 잠시뿐, 그동안 

습관적으로 주님께 드렸던 뻔뻔스러운 대답들이 너무나 많이 떠오르는 것이 더 이상 우기기가 

힘들어집니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늦게라도 마음을 바꾸어 아버지의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문은 너무나 쉽게 ‘예’라고 말하고는 아무런 갈등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삶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제대로 ‘예’라고 응답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넓게 열려져 있을 

것입니다. 수석사제나 원로들처럼 오만과 아집에 사로잡혀 전혀 변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세리와 창녀들처럼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강한 질책을 떠올리며, 또 다시 공수표가 

될지라도 한 번 더 큰 소리로 대답을 해 봅니다. 

 ‘예, 주님. 이번에는 굳은 마음을 지니고 제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마산 백 남국 신부님 강론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진희 유스티나 자매님의 아버님께서 여러해 동안 암과 투병중이시다 지난 9/23 일 오전에 주님의 

품으로 떠나셨습니다. 슬퍼하는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상규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과 가족들 함께 급히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모든 성가대 가족들은 기도중에 고인의 영원한 안식과 가족들에게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여 주시길 

청해 주시기바랍니다. 

 

• 최 효원 도미니카 자매님 부친의 간병차 한달 예정으로 한국에 가셨습니다. 하루 속히 건강을 

되찾으시고 기쁨 속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 지휘자 김 인숙 세실리아 자매님 9/25(목)부터 10/1 일까지 산디에고로 가족 여행 떠날 

예정이었으나 성가대에 사정이 생겨 일요일 미사후 떠나시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즐거운 여행,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김 재훈 세실리아 자매님과 김 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채 간병중에 

있아오니 하루 빨리 건강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중에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주십시요. 
  

                    

알림              성탄 성가 연습은 10 월 첫째 주일((10/5) 부터 시작합니다. 단 그사이에  

                     매주  아침 연습은 계속있으니 시간 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제; “참된 순종” “연중 제 26 주일 ”  2008 년 9 월 28 일 

복음 묵상;  [마태 21,28-32] [에제 18,25-28] [필립 2,1-11] 



 
 

[마태 21,28-32] 
 

    
 
 

"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먼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여라' 하고 일렀다. 맏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도 같은 말을 
하였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는 대답만 하고 가지는 않았다. 이 둘 중에 아버지의 뜻을 
받든 아들은 누구이겠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 가고 있다. 사실 요한이 너희를 찾아 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오늘을 위한 기도"♡          이해인 수녀님 
 

 

 

 

 

 

 

 

오늘 하루의 숲속에서 

제가 원치 않아도 

어느새 돋아나는 우울의 이끼, 

욕심의 곰팡이, 교만의 넝쿨들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하오나 주님, 

이러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절망하지 말고 

자신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어가는 

끗끗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어제의 열매이며 

내일의 씨앗인 오늘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때는 

어느날 닥칠 저의 죽음을 

미리 연습해 보는 겸허함으로 

조용히 눈을 감게 하소서.  

 

'모든것에 감사했습니다'  

 
 

 


